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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선 일*

Ⅰ. 머리말

Ⅱ. 영동  과 

Ⅲ. 과 同  의 활동과 系

Ⅳ. 서울 심곡암 목조보살좌상과 영동 중화사 목조불상의 

관련성 검토

Ⅴ. 맺음말 

  

ⅠⅠⅠⅠ....    머머머머리리리리말말말말1)1)1)1)

17세기 후반은 조선후기 불교조각사에서 전성기라 할 수 있다.1) 이

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기간 중에 소실된 사찰 전각 정비에 따른 불

상 제작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조각승들이 존재

하였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활동한 조각승은 전남의 難과 , 전

북의 機와 丹 , 경북의 , 충북의 과 金  등이 대표적이

다.2) 이 조각승들은 주로 시군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의 부속 전각인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1) 최선일, ｢  期 刻 과 의 변천｣, 究  261, 
2009.3, 50-55쪽.

2) 이 시기 활동한 조각승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
다. 최선일, ｢ 刻  難의 활동과 ｣, 館紀  23, 단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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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전(나한전)이나 명부전 등에 불상을 제작하였다.3) 이 전각들에 봉

안된 존상의 숫자는 영산전에 20여점,4) 명부전에 25여점이고,5) 대략 

10여명의 조각승이 3개월부터 10개월까지 작업 기간이 소요되었다. 따

라서 17세기 후반에 조각승이 부속 전각에 불상을 제작할 경우는 1년 

동안 1-2건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불상의 제

작 기간은 개별 조각승이 평생 만들 수 있는 수량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이다. 

본고에서 살펴볼 충북 영동 중화사 대웅전 목조불상은 개금작업을 

하면서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어 시도지정문화재 조사를 계기로 구체적

인 내용이 알려졌다.6)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1686년에 경상북도 상주시 

 에 봉안하기 위하여 석가삼존불과 관음보살 등을  

, , , , , 이 조성하였다. 불상이 상주 용문사

에서 영동 중화사로 언제 옮겨졌는지 알 수 있는 문헌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불상과 불화 조성에 참여한 법림, 일옥, 천오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에 불화를 조성한 이고,7) 영탄은 17세기 중반을 대

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8, 81-110쪽; ｢17세기 후반 刻  의 활동
과 불상연구｣,『 究』8, 2010, 83-119쪽; ｢   

과 刻  金 ｣, 역사민속학  29, 2009.3, 185-208쪽(『조선후기 
조각승과 불상 연구』, 양사재, 2011 재수록); 김희경, ｢조선후기 刻  
難의 羅  연구｣,  究  8, 2010, 279-309쪽; 이민영, ｢17

세기 후반의 刻  端 과 의 불상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청구
논문, 2010; 조태건, ｢17 紀  명부전의 과  究 : 

, 難, 端 의 작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1 
등이다. 

3)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시에 소실된 사찰의 중창과 중수는 1630년대 大

이, 1650-60년대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4) 발원문에 나한전 존상의 명칭이 언급된 예는 1678년에 경북 청도 덕사 나

한전에 20점 등이다. 
5) 발원문에 명부전 존상의 명칭이 언급된 예는 1667년경 전남 화순 쌍봉사 

지장전에 23점, 1678년 경북 청도 덕사 지장전에 13점, 1690년 전남 곡성 
도림사 명부전 25점 등이다.  

6) 목조불상 내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 복사본은 충북대학교 김춘실 교수님
의 후의로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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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 대웅전 전경, 영동 중화사

표하는 조각승  계보에 속하는 刻 이다.8) 

본고에서는 우선 충남 영동 중화사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불상의 형

태와 조성발원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불상 제작에 

참여한 수화승 과 부화승  등에 관한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그

들의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겠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식적으로 동일한 서울 심곡암 목조보살좌상이나 혜희의 계

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만든 불상과 상호비교를 통하여 17세기 후반 중

화사 불상이 차지하는 불교조각사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ⅡⅡⅡⅡ....    영영영영동동동동    중중중중화화화화사사사사    목목목목조조조조불불불불상상상상과과과과    조조조조성성성성발발발발원원원원문문문문

충북 영동 중화

사는 의상대사가 

창건한 후, 고려시

대 보각국사가 중

건하였다(圖1). 중

화사는 정유재란

(1597년) 기간 중 

소실되어 전쟁이 

끝나고 서산대사

가 중창한 후, 대

웅전은 17세기 후반부터 근대까지 중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9) 

7) 貴 · , 期 - 敎 , , 2008.
8) , 期 - 敎 , , 2007.
9) 대웅전의 중수는 1677년, 1797년( 同郡 大 記, 

 , 督 , 1911, 150-151쪽), 1857년( 同郡 大

記,  , 151-152쪽), 1908년, 1934년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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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 목조삼존불좌상, 영동 중화사

1. 목조불상

중화사 대웅

전에 봉안된 불

상은 본존을 중

심으로 양 협시

보살을 배치한 

삼존불좌상이다

(圖2). 본존과 

왼쪽 협시보살

상은 조선후기

에 만들어진 작품이고, 오른쪽 지장보살상은 근래에 제작된 것이다.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불상은 2007년에 개금작업 중에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목조석가불좌상은 전체 높이가 135센티미터로, 조

선 후기에 제작된 중형 불상에 속하는 작품이다(圖3).10) 불상은 얼굴을 

앞으로 약간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신체와 얼굴이 1:0.35의 

비율로 17세기 중반에 제작된 불상보다 신체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비

중이 커졌다. 또한 같은 시기에 활동한 색난이 1684년에 만든 전남 강

진 옥련사 목조석가여래좌상과 신체비례와 착의법 등에 차이가 있다

(圖4). 앞으로 숙인 머리에는 뾰족한 螺 과 경계가 불분명한 가 

표현되고, 정상부에 좁고 높은 원통형의 와 이마 위에 가늘고 

좁은 반원형의 間 가 있다. 계란형의 얼굴에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가 반쯤 뜬 눈, 콧등이 평평한 삼각형 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

을 표현하였다(圖5). 이러한 얼굴의 인상은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색난

10) 불상의 규격은 석가불이 高 94㎝, 頭高 33㎝, 肩  37㎝,  24㎝, 
 57㎝, 高 16㎝. 孔 24㎝×14㎝이고, 보살상이 高 89㎝, 頭高 45

㎝, 肩  20㎝,  23㎝,  50㎝, 高 16㎝이다(문화재청 사이트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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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 목조석가여래좌상, 1686년, 
영동 중화사

도4. 색난, 목조석가여래좌상, 
1684년, 강진 옥련사

도5. 목조석가여래좌상 상반신 도6. 목조석가여래좌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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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 목조보살좌상, 1686년, 
영동 중화사

도7. 목조석가여래좌상 하반신

이나 단응 및 금문

이 제작한 불상의 

얼굴형과 口

 처리가 다르다. 

왼손은 엄지와 중

지를 둥글게 맞대

고, 오른손은 손가

락을 펴고 바닥을 

가리키는 항마촉

지인을 취하고 있

다. 바깥에 걸친 두꺼운 大 는 변형통견으로, 대의자락이 오른쪽 어깨

를 비스듬히 짧게 걸친 후,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

고, 반대쪽 대의자락은 왼쪽 어깨

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하반신에 

펼쳐져 있다(圖6). 하반신을 덮은 

옷자락은 복부에서 한 가닥이 넓게 

초생달처럼 펼쳐지고 끝단이 지그

재그로 처리되고, 옆으로 낮게 깔

린 옷주름이 네 가닥 펼쳐져 있다

(圖7). 이와 같은 하반신의 옷자락 

처리는 조각승 색난이나 승호가 제

작한 불상과 많이 다르다. 대의 안

쪽에는 편삼을 입지 않아 맨살이 

드러나며, 불상이 편삼을 걸치지 

않은 착의법은 조선 후기에 조성된 

석가불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착의

법이다.11) 대의 안쪽에 입은 脚崎는 수평으로 접어 단순하게 처리하

11) 정은우, ｢17세기 조각가 혜희( )와 불상의 특징｣, 미술사의 정립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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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대좌는 팔각대좌 위에 연화좌를 올려놓은 단순한 구조이다. 

목조보살좌상은 본존과 같이 상체를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圖8). 화염보주로 장식된 커다란 보관 안쪽의 머리카락은 

두 갈래로, 나머지 머리카락은 보관 밑으로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다. 

인상과 대의처리는 본존과 동일하지만, 손의 위치는 본존과 달리 왼손

을 어깨까지 들고, 오른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2. 조성발원문

목조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圖9-1, 圖

9-2).12) 

 

康 年 13) 端

慶 道

堂

大 丘

各各結 同

見 記 □

迦 大  湛

             

                          大                            

竭羅 大  起
觀 大  金  

觀   單

산  2, 사회평론, 2006, 152-175쪽.
12) 필자가 조성발원문을 한 후에 송광사 성보박물관 고경 관장스님이 
監 와 발원문 내용에 를 달아주셨다. 

13) 康 年 端 은 1686년 5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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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 14) 都䃼  

金大  德  

金大   單

金大  金 京 

金大  15) 

金大  達 

金大  姜德  

金大  金  

金大  吉 

泥金大  金戒  

泥金大  金 

供 大   

〃    起  

大  金京  

供 大 16) 金  

金大   

大   

金大   

金大  男 

金大  金 

〃大  男 

金大 居  敬  

金大  金起  

大   

大   

大   丘

大   丘

大  17) 

14) 都 우측 사이에 가 적혀있다.
15) 은 大 로 적혀있지만, 과 大 에 환치부호가 있어 

정정하였다.
16) 원문은 大이나 사이에 大를 하라는 기호가 있어 정정하면 

大 가 된다. 이것은 大 의 記이다.
17) 원문은 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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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   丘

金大   丘

金大  金 

金大  大  

供  高  

〃  今 

供 大  金男 

金   

炉   

炉   

 金  

  

供  金戒  

  丘

 敬能 丘

  

團   

團  金 

團   

團  金洛  

鏡   單 18)

      

 金  

  

 單    金金  

      貴  

吉       

斗       羅乭  

斗       男 

      金金  

      金京  

覺   丘     金  

18) 자를 쓴 후 單 으로 겹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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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權19)  

居   單   德    丘

金       金 介 

斗       金  

男      金  

 單         

      戒  

起         金  

       

貴       吉 

      金 㘒 
金     光  

金       淂吉 

戒       㘒男 

金洛        

男      乭男 

      京  

㖙男       

      老金 

金敬       金開  

金謹        

金       貴  

貴同      起  

      九  

金    

      金 桀 

大   丘  德 單

19) 원문은 栦로 쓰여 있는데, 이 글자는 權과 의 약자로 敎관계 글에서
는 대부분 權자로 사용된다. 본 발원문의 와 비교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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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祿 

道        

20)  丘     金 ㄱ德

         丘

國          丘

金       鑒   丘

         丘

姜德金         丘

         丘

金戒          丘

         丘

         丘

   丘     羅    

金       金  

      金  

      淂  

金 國       

□□□  □□     □□    丘

      金 老 

江      男 

金蘭       金 單

金       祿 

      康頭  

    金  

      金 吉 

金 起      羅仅21)男 

      羅  

       

       

己        

      金  

20) 栦은 원문이 좌우글자 과 南이 바뀌어 있다.
21) 栦는 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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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丘      

   丘     達 

       

         丘 

   丘     礼 
金        

       

      金  

權 男       

      金  

金          丘

大吉       

金        □□

儉  單    金戒  

金       戒  

謙   丘     貴  

吅22) 丘     起  

   丘     廣    丘

敬湛   丘      

   丘      單

金淂       斗    丘

   丘     談  

         丘

大       吅  

   丘        丘

   丘     双    丘

   丘     大  

㐊今        湛    丘

金         丘

金 德     23)    丘

      今  

22) 吅은 의 약자이다.
23) 은 원문에 栦으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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礼       

覺  單      金    

   丘     屯 

金 乾 

  

老德  丘

老德 機 丘

老 仅    丘

 寬 丘

綱  丘

  

  丘

  丘

  丘

      丘

      丘

      丘

      丘

      丘

  單

供   丘

        丘

    丘

 起男 

  

 權24) 京 

來     丘

   單

幹   丘

功德 及

24) 權은 원문에 栦로 적혀있는데, 權과 의 약자로 敎 관계 글에서 대부
분 權자로 사용된다(이상 13- 24는 고경스님 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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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等  皆共

道

위의 발원문 앞부분을 번역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강희 25년 병인 오월 단오일 경상우도 상주목 서령 백화산 용문사 법당 불상 

복장 대소 시주자와 인연 있는 비구들이 각각 기뻐하며 동참하여 정토에 태어나 

아미타불을 친견하고 마정수기( 記)25) 받고자 합니다. 불러 모은 사람을 나

열합니다.26)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는 석가여래를 주불로, 좌측에 미륵보

살과 우측에 제화갈라보살, 관음보살상과 관음도를 1686년에 경상북도 

상주 서령 백화산 용문사 법당에 봉안하기 위하여  법림, 영탄, 학

찬, 천순, 일옥, 천오가 제작하였다고 적혀있다. 불상과 불화가 봉안되

었던 상주 백화산 용문사는 1617년(광해군 9)에 이 편찬한 상주 

읍지인『 』에 “ 慶 道 郡  …… 今 ”라 언급되

어 있다. 임진왜란 기간 중에 소실되어 되었다가 1686년에 석가삼

존상과 관음상 등을 만든 것으로 보아 17세기 후반에 중창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불상 가운데 석가와 미륵･제화갈라보살은 

응진전이나 나한전에 봉안되었다.27) 불상 조성에 참여한 스님은 老德 

, 機,28) , 은 , 은 ,29) 供 는 과 

25) 마정수기는 부처께서 대법을 부촉하시면서 여러 보살마하살의 이마를 어
루만지며 '후에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고 하시며 수기를 내리신 것을 의
미한다.

26) 일 가능성이 있다. 
27) 이와 같이 응진전에 봉안되었던 목조석가삼존불좌상이 대웅전에 안치된 

예는 안성 칠장사 대웅전에서도 볼 수 있다(최선일, ｢   大  
과 刻  ｣, 『조선후기 刻 과  究』, 景

, 2011, 197-209쪽) 
28) 1649년 경북 김천   堂 記에 언급되어 

있다(『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북도Ⅱ 자료집』, 문화재청 • 재)불교문화
재연구소, 2008, 162-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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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등이 참여하였다. 이 불상 제작에 참여한 스님과 신자

는 총 262명으로 다른 사찰에 봉안된 불상보다 많은 사람이 하였

음을 알 수 있다. 

ⅢⅢⅢⅢ....    과과과과    同同同同     의의의의    활활활활동동동동과과과과    系系系系

앞 장에서 영동 중화사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의 형태와 조성발원문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승장들의 활동시기와 작업 

내용 및 계보 등을 밝히기 위하여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 불상

의 발원문과 불화의 화기 및 사적기 등을 검토하여 보겠다. 

1. 개별 의 활동과 계보
영동 중화사 대웅전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중심으로 작업 내용과 관

련 승장을 정리해 보면 <표1>과 같다. 

<표1> 영동 중화사 대웅전 불상 조성발원문

연대 지역 사찰 작업 내용 수량 승 장 비  고

1686
경북

상주
용문사

석가여래, 

제화갈라보살, 

미륵보살, 

관음보살 제작

4점    

  , 

 

영동 중화사 

소장

관음도 조성 1점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686년에 경북 상

주 용문사 법당에 7명의 이 석가삼존불상과 관음보살상 및 관음도

를 조성하였다. 불상과 불화 조성에 참여한 승장은 기존에 조사된 문

29) 1710년에 경북 안동 봉정사 掛 圖 조성에 시주로 언급되어 있다(『한국
의 사찰문화재 - 경상북도Ⅱ 자료집 』,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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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승 활동 내역 활동시기

▫1684년 수화승으로 경남 산청 谷  掛 圖 조성

▫1686년 수화승으로 경북 상주  과 

觀  및 觀 圖 조성

▫1709년 慶 道 宮 南 閣 記( )

에 都監 으로 언급(직지성보박물관 소장)

-1684-

1709-

▫1677년 수화승 와 고산현 대둔산 용문사 목조약사불

좌상 제작(전주 일출암 봉안, )

▫1686년 수화승 과 경북 상주  

과 觀  및 觀 圖 조성

-1677-

1686-

▫1686년 수화승 과 경북 상주  

과 觀  및 觀 圖 조성
-1686-

▫1686년 수화승 과 경북 상주  

과 觀  및 觀 圖 조성
-1686-

▫1686년 수화승 과 경북 상주  

과 觀  및 觀 圖 조성

▫1698년 陵 都監 軌   (奎 閣 14830

호)

-1686-

1698-

▫1686년 수화승 과 경북 상주  

과 觀  및 觀 圖 조성

▫1718년 수화승으로 경북 경주 祇  大 光  

圖 조성

▫18세기 전반에 수화승으로 경북 경주 祇  圖 조

성(東國大 校 慶 캠퍼스 館 )

-1686-

1718-

▫1686년 수화승 과 경북 상주  

과 觀  및 觀 圖 조성
-1686-

헌기록을 통하여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 활동 상황을 알 수 

있다.30)

<표2> 영동 중화사 대웅전 불상 조성 승장의 활동 

30) 이들 승려에 관해서는 , 앞의 책, 2007과 貴 ･ , 앞의 책, 
2008을 참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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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2. 천오, 비로자나삼불회도 일

부, 1718년, 경주 기림사

도10. 법림, 괘불탱, 1684년, 산

청 율곡사
도11. 혜희, 목조여래좌상, 1677년, 
전주 일출암

불상과 불화를 제작한 승장은 

, , , , , , 

이다. 이 가운데  법림은 수화승

으로 1684년에 경남 산청 谷  掛

圖을 조성한 후(圖10),31) 1686년

에 경북 상주 용문사 목조삼존불좌

상과 관음보살 및 관음도를 제작하

고, 1709년에 경상도 宮 32) 

 閣 에 都監으로 참여

하였다.33) 따라서 법림은 17세기 후

반부터 18세기 전반에 경상북도 예

31) 『한국의 사찰문화재 자료집 - 경상남도Ⅰ 자료집』, 문화재청 • 재)불교
문화재연구소, 2009, 229쪽.

32) 宮 는 현재 경북 예천군 용궁면의 옛 지명이다. 
33)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북도Ⅱ 자료집 』, 300-3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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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군 장안사에 거주한 불화승으로 추정된다.34) 부화승 영탄은 1677년

에 수화승 와 지금의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현 대둔산 용문사에 목

조약사불좌상(현재 전주 일출암 봉안)을(圖11),35) 1686년에 부화승으로 

경북 상주 용문사 목조삼존불좌상과 관음보살 등을 조성하였다. 따라

서 영탄은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혜희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으로 보인

다. 이외 은 1686년에 경북 상주 용문사 목조삼존불좌상과 관음보

살 등 조성하고, 1698년에 장릉봉릉 조성소 으로 참여하여 불화승

일 가능성이 높다.36) 마지막으로 천오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

까지 활동한 불화승으로, 1686년에 수화승 법림과 경북 상주 용문사 

목조삼존불좌상과 관음보살 등을 제작하고, 1718년에 수화승으로 경북 

경주 祇  大 光  圖과 圖(東國大 校 慶 캠퍼스 
館 )를 조성하였다(圖12).37)  

과  및 은 1686년에 경북 상주 용문사 불상과 불화 조

성만 조사되었을 뿐 다른 문헌기록에서 찾을 수 없는 이다. 

2. 조각승 영탄의 계보
앞에 언급한 7명의 승장 가운데 불상 조성의 부화승인 영탄은 기존

에 조사된 불상 조성발원문과 사적기를 통하여 활동시기와 계보를 파

악할 수 있다.

34) 조선후기에 활동한 승장 법림은 두 명이 조사되었다. 그 가운데 1623년에 
수화승 수연과 인천 강화 전등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한 인물과 
본고에서 살필 법림은 활동 시기에 차이가 많아 同 으로 보았다.

35)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 사진은 2010년 8월 5일 일출암 
주지스님이 제공해 주셨다. 

36) 奎 閣 14830호( , ｢ 軌를 통해서 본 代의 ｣, 미술사연
구  9, 미술사연구회, 1995, 203-290쪽).

37) 『한국의 사찰문화재 자료집 - 대구광역시/경상북도Ⅰ 자료집』, 문화재
청 •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7,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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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조각승 혜희 계보의 조각승 

연도 지역 사찰 작업 내용 조  각  승 비   고

1615
전북 

김제
금산사 독성 조성

    

 均

大

代及 閣

1629
전북

군산
은적사

목조석가삼

존불좌상 조

성

 靈靈靈靈 譭甘 詏蜌 覺

貧

한국의 사찰문화

재—전라북도 제주

도

1640
전북 

옥구
불명사 불상 조성

大货蚗 腟腟腟腟薠薠薠薠 詠谷 賝賝賝賝跜跜跜跜 

裲能 賜蚕

숭림사 보광전 수

리보고서  
* 익산 숭림사 소

장

1641
전북 

완주

송광사

대웅전

소조석가삼

존불좌상 조

성

货蚗 詿詿詿詿貕貕貕貕 腟腟腟腟罈罈罈罈    … 腟貧 

… 貲蜌 … 賜賜賜賜跜跜跜跜    … 賜

蚫

藶褳 莃廣艔 褠羘 

葒謇裿艞膊告苗

1642
경북

고령
반룡사

소조비로자

나삼존불좌

상 조성

货蚗 賜賜賜賜跜跜跜跜 조성발원문

1655
충북 

보은

법주사

원 통 보

전 

목조관음보

살좌상 조성

货艗 賜賜賜賜跜跜跜跜 覅莐 詏蜌 … 

茴蕠 証芵 翳螔  … 金

肫 … 

정은우, 17세기 

조각가 賜跜와 불

상의 특징

1676 고산

대둔산

蒃葖艔

贫蟿蒔

목조삼존불

상 조성

货蚗 讈袚大臄 賜賜賜賜跜跜跜跜 金

肫 茴蕠 膋蜠 赪螔

大蟿衟膬蒃臻芡褂

茶蔷代及謥茷閣 과 

褂茶脊蚮肫 

* 김제 금복사 봉

안

1677 고산

대둔산

虙肱艔

비로전

목조약사불

좌상 조성

货蚗 賛賛賛賛跜跜跜跜 証芵 萺螐 灵灵灵灵
譕譕譕譕 膌蜠 赪螐 道肫

* 전주 일출암 비

로전 조성

1686
경북

상주
용문사

목조석가삼

존 불 좌 상 , 

관음보살상 

등 조성

货蚗 腟翬    薠薠薠薠譕譕譕譕    谷言 詏

菲 螐藛 詏藇

脊蚮肫

* 영동 중화사 봉

안

영탄의 스승이나 선배로 여겨지는 승려들을 살펴보면, <표3>과 같

이 조각승 혜희가 가장 중요한 스님이다. 조각승 혜희는 17세기 중반

에 과 ( )의 계보를 따르는 조각승으로,38) 1640년에 수화승 

과 전북 옥구 불명사 불상(현재 익산 숭림사 소장)을,39) 164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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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 송광사 대웅보전 소조삼세불좌상을 수화승 청헌과 부화승 

법령과 같이 제작하였다.40) 혜희는 1642년에 수화승으로 경북 고령 반

룡사 소조비조자나삼존불좌상을,41) 1655년에 충북 보은 법주사 원통보

전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제작하였고, 1677년에 고산 대둔산  

 목조약사불좌상 제작에 수화승 혜희와 보조화승 영탄이 참여하였

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연대를 고려하면 (-1600-1615)　 　

( , -1615-1641-)　 　 ( , -1640-1677-)　 　

(-1677-1686-)으로 이어지는 조각승 계보가 형성된다. 

38) 조각승 에 관해서는 정은우, 앞의 논문, 152-175쪽을 참조할 만하다. 
39) 德 年庚  羅 道   觀 大

迦   獨   …  寬 … 大  
  覺   能 

40)  廣   告 , , 2000, 61-64쪽.
41) 임남수 외, ｢고령 반룡사( ) 비로자나삼존불좌상｣, 論  

4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0, 543-5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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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3. 목조보살좌상, 서울 심곡암 도14. 목조보살좌상 상반신

ⅣⅣⅣⅣ....    서서서서울울울울    심심심심곡곡곡곡암암암암    목목목목조조조조보보보보살살살살좌좌좌좌상상상상과과과과    

영영영영동동동동    중중중중화화화화사사사사    불불불불상상상상의의의의    관관관관련련련련성성성성    검검검검토토토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산1-1번지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심

곡암에는 영동 중화사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보살좌상과 유사한 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사찰 측에 의하면 “요사체에 봉안된 보살상은 심곡암

이 창건되었던 1930년대부터 내려왔다"고 한다. 
 

1. 서울 심곡암 목조보살좌상

목조보살좌상은 높이가 88.3㎝로(圖13), 보관( 冠)이 없어진 상태이

고, 정수리에는 둥글게 말린 높은 가 있다. 머리카락은 귀를 따라 

앞뒤로 흘러내리다가 귀 볼에서 한 가닥으로 꼬여 어깨 위에서 세 가

닥으로 둥글게 말린 후에 두 가닥으로 늘어져 있다. 옆으로 약간 퍼진 

얼굴에 반쯤 뜬 눈은 수평으로 처리하고, 코는 원통형으로 곧게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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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입에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圖14). 보살상의 착의법은 변형

편단우견( 袒 肩)으로, 바깥에 걸친 대의자락이 오른쪽 어깨에 

짧게 U자형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옷자락은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

쪽 어깨로 넘어간다. 반대쪽 대의는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흘러내

려 복부에서 편삼과 자연스럽게 겹쳐져 있다. 하반신을 덮은 옷자락은 

복부에서 한 가닥이 넓게 초생 달처럼 펼쳐지고 끝단이 지그재그로 처

리되고, 옆으로 낮게 깔린 옷주름 네 가닥이 표현되어 있다. 보살상 뒷

면은 목 주위에 넓게 대의자락이 접혀져 있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

어온 대의자락이 엉덩이 위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대의 안쪽에 입은 
脚崎는 수평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오른손은 어깨 높이까지 들

고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왼손은 아래로 내

려 손바닥을 위로 엄지와 중지를 붙이고 있다.42) 보살상의 바닥면에는 

사각형의 복장공이 뚫려있고, 내부에 복장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2. 서울 심곡암 목조보살좌상과 영동 중화사 목조
불상 관련성 검토 

앞서 영동 중화사와 서울 심곡암에 봉안된 보살상에 대한 형태를 검

토해 보았다. 이는 두 보살상의 연관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중화사와 심곡암에 봉안된 불상의 규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43)

42) 보살상은 왼쪽 손목이 절단되어 있고, 오른쪽 손가락 세 개에 없어진 상
태이다. 내부는 전체적으로 옻칠이 되어 있다.  

43) 영동 중화사 불상은 문화재청 사이트에 나와 있는 실측치를, 서울 심곡암 
목조보살좌상은 필자가 2011년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조사를 계기로 실
측한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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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영동 중화사와 서울 심곡암 불상의 실측치 

사찰 존상명 총고 견폭 슬고 슬폭

영동 중화사

목조여래
좌상

94.0㎝ 37.0㎝ 16.0㎝ 57.0㎝

목조보살
좌상

89.0㎝ 20.0㎝ 16.0㎝ 50.0㎝

서울 심곡암
목조보살

좌상
88.3㎝ 35.5㎝ 15.0㎝ 49.5㎝

총고는 영동 중화사 보살상이 89.0㎝이고, 서울 심곡암 보살상이 

88.3㎝로 거의 차이가 없다. 영동 중화사 보살상은 보관이 있고, 서울 

심곡암 보살상이 보관이 없지만, 조선후기 제작된 보살상은 상투가 가

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실측에 보관의 유무가 관련이 없다. 肩 은 기

존 자료에 영동 중화사 보살상이 20㎝로 나와 있지만, 이 23㎝로 

적혀 있어 흉폭이 견폭보다 넓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실측치에 오류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동 중화사 본존과 서울 심곡암 보살상은 高

와 이 0.5-1㎝정도 밖에 차이가 없어 동일한 규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살의 인상은 안면의 높이와 폭이 거의 동일한 치수로 넙적한 얼굴

에 가늘게 뜬 눈, 코등이 평평한 코, 넓은 인중, 미소를 머금은 입에서 

풍기는 인상이 유사하다. 따라서 한 조각승의 조형감각이 반영되었다

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조선후기 활동한 조각승은 만들 때마

다 인상이 약간씩 다른데 , 영동 중화사 불상과 서울 심곡암 보살상은 

거의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어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

다(圖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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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5-3. 목조보살좌상, 서울 

심곡암

도15-1. 목조여래좌상, 영동 

중화사 

      

도15-2. 목조보살좌상, 영동 중화사

두 보살상의 착의법은 들고 있는 손

의 위치가 다르지만, 오른쪽 어깨에 걸

친 대의 자락이 U자형으로 짧게 늘어

진 형태와 그 뒤로 한 가닥의 주름이 

접힌 점, 왼쪽 어깨에 수직으로 내려오

는 대의 자락의 끝부분에 사선으로 접

힌 끝자락 형태, 편삼이 복부에서 대의

자락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 등이 동

일하다. 또한 서울 심곡암 보살상과 중

화사 여래상은 왼쪽 어깨에서 수직으

로 늘어진 대의 자락의 상단에 수직으

로 접힌 옷자락이나 넓은 대의자락 뒤

에 가늘게 하나의 선으로 옷주름이 처

리된 점, 왼쪽 겨드랑이로 접힌 한 가닥의 옷자락 등도 같다(圖16). 뿐

만 아니라 중화사 여래상과 보살상, 서울 심곡암 보살상은 하반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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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6-1.목조석가여래

좌상, 1686년, 영동
중화사

도16-2. 목조보살좌상
서울 심곡암

걸친 옷자락도 끝부분

이 각진 형태를 하면

서 복부에 앞으로 넓

게 펼쳐진 옷자락 끝

단이 지그재그로 처리

되었다. 이러한 옷자

락 끝단의 처리 형태

는 17세기 후반에 활

동한 색난, 단응, 승호

가 만든 불상과 차이

가 있다(圖17). 

도17-1. 목조여래좌상, 1686년, 
영동 중화사

도17-2. 목조보살좌상, 1686년, 영동 

중화사

도17-3. 목조보살좌상, 서울 심곡암 도17-4. 단응, 목조여래좌상, 
1684년, 예천 용문사

도17-5. 색난, 목조석가여래좌상, 

1684년, 강진 옥련사
도17-6. 승호, 석조여래좌상, 
1678년, 청도 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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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8. 승일, 석조보살좌상, 1668년, 

김천 직지사 

  
도19, 마일, 목조여래좌상, 1685년, 

안성 칠장사

도20. 금문, 목조지장보살좌상,

1706년, 안성 칠장사

  
도21. 목조여래좌상,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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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후반에 여러 지역에서 활동한 조각승마다 조형 감각이 다르

고,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영동 중화사와 서울 심곡암 보살

상에서 볼 수 있는 대의처리 형태는 1668년에 승일이 제작한 김천 직

지사 석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의 협시보살(圖18), 1685년에 수화승 마일

이 제작한 안성 칠장사 대웅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圖19), 1706년 수화

승 금문이 제작한 안성 칠장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유사하다

(圖20). 이 가운데 마일과 금문은 조각승 혜희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으

로, 이들이 만든 불상은 중화사 불상과 전체적인 신체 비례와 대의 처

리는 유사하지만,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은 다른 편이다.  

서울 심곡암 보살상은 오른손을 어깨 높이까지 들고 왼손을 무릎 위

에 올려놓았다. 이러한 자세는 조선후기 대웅전이나 영산전에 봉안되

는 문수와 제화갈라보살이거나 관음전(원통전)에 봉안된 관음보살이 

취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 심곡암 목조보살좌상은 전체적인 형태에서 

영동 중화사 불상 조성기에 언급된 석가삼존의 제화갈라보살이거나 별

도로 만들어진 관음보살이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은 불상으로는 불상 

양식을 가진 불상으로는 제작연대를 알 수 없는 개인 소장 목조여래좌

상이 있다(圖21).44) 

ⅤⅤⅤⅤ....    맺맺맺맺음음음음말말말말    

이상으로 영동 중화사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과 그것을 만든 법림과 

영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얻을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인

하여 법림과 영탄의 代나 다른 조각승과의 교류관계 등 여러 내

용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었지만, 이제까지 막연하게 조선 후기로 추

정되던 서울 심곡암 목조보살좌상이 1686년 상주 용문사에 만들어졌던 

제화갈라보살이거나 관음보살일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44) 『제67회 근현대 및 고미술품 경매』, 서울옥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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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조선후기( 期), 조각승( 刻 ), 발원문( ), 
중화사( ), 영탄( )

발원문과 사적기를 중심으로 살펴본 영탄의 생애는 1640년을 전후에 

태어나서 1677년에 수화승 와 지금의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현 대

둔산 용문사에 목조약사불좌상(현재 전주 일출암 봉안)을, 1686년에 부

화승으로 경북 상주 용문사 목조삼존불좌상과 관음보살 등을 조성하였

다. 영탄은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조각승 혜희 계보에 속하는 스님이

다. 영탄이 속한 조각승 계보는 (-1600-1615-)  ( , 

-1615-1641-)  ( , -1640-1677-)  (-1655-1685-), 金

(-1655-1706-), (-1684-1706-), (-1677-1686-)  ( , 

-1706-1746-)  ( , -1640-1677-)로 이어지는 조선후기 대표

적인 계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주로 불상을 만든 지역은 영탄이 전

북 완주와 경북 상주, 마일이 경기 안성과 충남 공주, 금문이 안성 등

으로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조각승으로 여겨진다. 

조선 후기 거주 지역이 확인된 조각승은 충남의 , 전남의 難

과 , 전북의 機, 인천의  등이 거주 지역이나 사찰이 밝혀졌

기 때문에 17-18세기 체계적인 문헌기록의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진다

면 조선 후기 와  같이 지역적 특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

다.

[논문접수:2011.11.15, 심사시작:2012.1.16, 심사완료:20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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